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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8. 6.(목) 배포 시 배포 2026. 8. 6.(목)

농작물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지속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8월 6일(목) KBS ‘폭염에 농작물도 ‘시름시름’…재해보험 사각지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장 품목을 78개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제외돼 있다.”, “노지 수박은 주산지가 아니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모종은 아예 보장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지속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매년 지속 확대 중*이며, 2026년에는 오이, 
시설 깻잎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신규 품목 도입은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검토되고 있으며, 수요를 제출한 시군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쪽파·실파의 대상 지역을 기존 2개 
시군에 10개 시군을 추가하였으며, 2024년에 도입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박의 경우 운영 실적, 지역 확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후 대상 지역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대상 품목: (‘01) 2개 → (’10) 25 → (‘20) 67 → (‘24) 73 → (‘25) 76 → (’2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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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농작물보험의 가입 규모는 매년 확대되어 7월말 기준 가입률은 
50.8%(622천ha)로, 전년 동기 49.9%(605천ha)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가입률: (‘12) 13.6% → (’20) 45.0% → (‘23) 52.0 → (’25) 57.7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딸기 모종과 
같이 보험화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재해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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